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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  사
 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을 맞이하여, ‘올해의 불서’와 같이 소중한 성
취들을 나누어 오셨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. 아울
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교문화 선양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출판인 
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

  출판은 정보와 지식을 담는 가장 오래된 그릇으로써, 선대가 이룩한 
수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심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. 불
교출판 역시 전통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유·무형의 사찰문화와 불
교교리, 그리고 수행법 등을 널리 홍포하기 위해 쉼 없는 정진의 삶을 
살아온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.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의 
우수성을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후대에 보전하는 소중한 공덕
이라 할 것입니다.

  부처님의 가르침을 출간하는 일은 개인의 작은 결심만으로는 성취하
기 힘든 일입니다. 이러한 어려운 길을 걸으며 부처님 법을 더욱 널리 
알리겠다는 서원을 세우고,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노력하시는 불교
출판관계자 여러분이야말로 불교사상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포교사
이자 공로자라 할 것입니다.

  불교계 출판인들과 그 출판물들이 사회적인 흐름을 담아내며, 다양한 
방식으로 사회문제와 시사에 접근하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엮어낸
다면,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결
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.

  이와 같이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불교의 지혜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
출판인들의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열정과 인내, 그리
고 정진의 마음으로 쌓아온 하루하루는 현시대에 지혜로운 광명으로 



다가올 것이며, 행복이 넘치는 일상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
다. 

  불교와 전통문화 보급의 큰 획을 긋는 불교출판문화상이 성성할 수 
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홍스님을 비
롯한 불교출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, 함께해
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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